
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전자 음악 기반의 다양한 음악 장르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
조성하였습니다. 이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들의 음악 창작활동을 돕고, 그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
나누고자 합니다. 그 시작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이 공간의 적합한 이름을 공모합니다.


